
6 Invention & Patent 

제2 0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제 9 회 전국교원발명품경진대회

대통령상수상에고등학생이찬협군

학생 1 9 3명, 지도교사 1 3명, 단체 3개교 시상

제 2 0회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에서이찬협(경기매탄고3년) 학생이영예의대통령상을수상, 올해의학생발명왕으로선정됐다. 수상작은엘리베이터의통로에센서를부착하여추락사고를방지하는「엘리베이터

안전시스템」이다.

국무총리상에는「TWO 접점안전서랍」을출품한황해호(부산내성초6년) 학생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사무총장상에는「모래청소기」를출품한권예슬(대전둔원고3년) 학생이수상했다.

특허청이주최하고한국발명진흥회가주관하는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는학생들의발명의욕고취를위해매

년개최하는국내최대규모의학생발명축제로, 올해가2 0회째이다.

이번전시회에는총5천4 7 3점의작품이출품되었으며, 이가운데1 9 3점이수상의영예를안았다. 이는출품작

기준으로지난해의4천4 9 2건보다17.9% 증가한것으로대입발명특기자특례입학등다양한특전의영향으로매

년증가추세에있다.

한국발명진흥회는지난8월1일삼성동코엑스그랜드볼룸에서시상식을갖고, 학생1 9 3명, 지도교사1 3명, 단

체3개교를포상했다.

이날시상식에는전상우특허청장, 박상원한국발명진흥회상근부회장, 김열한국특허정보원장, 임경배한국학

교발명협회장, 한미영한국여성발명협회장, 황순효대한변리사회부회장, 김두선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총재, 박

준형학생발명홍보대사등이참석했다.

대통령상수상으로올해의학생발명왕이된이찬협학생은“매스컴에보도되는엘리베이터통로추락사고소식

을접하면서위험을미리알리는장치만있다면사고를줄일수있겠다고판단해이번발명품을만들었다”면서

“발명동아리와지도선생님의도움으로기술적완성도가높은발명품을완성할수있었다”고소감을밝혔다.

한편, 이번학생발명전에서장려상이상수상자는지난8월1일부터3일까지충남진천청소년수련원에서발명

캠프를갖고, 금상이상수상자를대상으로해외연수기회를제공할예정이다.

지난1일부터5일까지태평양관1실에서는학생발명품과교원발명품등4 5 0여점이전시되었으며, 발명체험실

습관, 사이언스매직쇼, 구슬아이스크림만들기등다양한관람객참여이벤트를통해발명을직접체험하는시간

도가졌다.

제9회전국교원발명품경진대회도함께개최된이번전시회에는약3만여명의관람객이다녀간것으로잠정집

계되었다.




